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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부르디외와 투르니에16

로빈슨의 아비투스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1. ,

방드르디는 완전히 선의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아직 매우 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.◇

는 자신도 모르게 어리광을 부린다 그래서 그는 웃는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폭소를 터뜨린다 그. . .

웃음은 총독과 그가 통치하는 섬의 겉모습을 장식하고 있는 그 거짓된 심각성의 가면을 벗겨 뒤죽

박죽으로 만든다 로빈슨은 자기의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흔들어놓는 그 어린 웃음의 폭발을 증.

오한다 사실 바로 방드르디의 그 웃음 때문에 그의 주인은 처음으로 그에게 손찌검을 했다 방드르. .

디는 주인을 따라 그가 말하는 대로 개념 원칙 규율 신비의 말씀을 반복해 말하도록 되어 있다, , , .

로빈슨이 말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도처에 존재하시며 끝없이 착하시고 다정하시며 의. , , , ,

로우신 주인이니 인간과 모든 사물의 창조자이시라 방드르디는 억누를 수 없다는 듯이 신을 모독.

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고 철썩하는 따귀 소리와 함께 미칠 듯 타오르던 불꽃을 눌러 끈 것처럼

웃음을 멈추었다 그가 그렇게 웃은 까닭은 자기의 보잘것없는 삶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착하면서.

도 전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여간 이제 그는 흐느낌 때문에 군데.

군데 토막 난 소리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씹듯이 일러주는 말들을 받아 섬긴다.

그는 사실 총독에게 만족거리를 하나 가져다주었다 그 덕분에 총독은 마침내 난파선에서 가져온.

동전들의 용도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방드르디에게 급료를 지불한다 한 달에 반 파운드짜리 금화. .

하나씩이다 처음에 그는 급여액 전체를 의 이자로 예금하도록 조처했다 그러고 나서 방드르. 5.5% ‘ ’ .

디가 철이 들 나이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서 이자를 마음대로 쓰도록 허용했다 그 돈으로 방드르, .

디는 가외 음식 일용품 버지니아호에서 물려받은 잡화를 사거나 혹은 단순히 반나절의 휴식 하, , ‘ ’ -

루를 통째로 돈으로 살 수는 없다 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만든 해먹 속에서 빈둥거리며-

지낸다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. ,

들뢰즈에 이르러 욕망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.◇

로빈슨은 내적인 빛 즉 자본주의적 아비투스에 따라 스페란차섬의 총독으로 부임“ ”,◇

한다.

그러나 사실 총독부임은 유아론적이고 덧없는 허례의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→

다.

로빈슨은 바로 자신의 아비투스를 동의하지 않는 혹은 동의할 수도 없는 방드르디라,◇

는 타자와 마주치게 된다.

로빈슨의 구별의식 혹은 차별의식은 여기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그 결.→

과는 바로 폭력으로 이어졌다 자신이 타자보다 우월하다는 구별의식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.

면할 때 로빈슨에게 그런 구별의식을 유지하는 최후의 방법은 타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 밖,

에 없었던 것이다.

방드르디와 마주치기 전에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술회했던 적이 있다 불행하게도. “◇

나의 경우 나의 비참한 고독은 내게도 부족하지 않는 돈의 혜택을 박탈해간다.”


